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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진출한 외투기업 10곳중 6곳, ‘한국투자 늘릴 것’

- 한국투자시 결정요인: 시장잠재력(55%), 투자인센티브(54%), 우수인력(45%) 등

- 투자인센티브 개선 방향: ①현금지원 요건 완화 ②조세감면 확대 ③금융조달지원 강화 順

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가간 기업투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, 국내 진출한 

외투기업 10곳 중 6곳은 한국에 증액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

 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최태원)가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팀, 코트라와 공동으로 국내에 

진출한 외투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‘외투기업의 투자결정요인 조사’결과에 

따르면,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64.2%가 향후 한국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

조사됐다. 

 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은 한국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. 한국투자에 

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9.1%가 ‘만족한다’고 답했고, ‘한

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긍정적으로 조언하겠다’는 응답도 71.4%에 달했다. 실제 증

액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(53.8%)한 기업도 절반이 넘었다. 

 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“우리나라 투자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외투기업들이 한

국투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, 증액투자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환경이 

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”라며 “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

전략수립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

<표1> 한국투자에 대한 외투기업의 인식

Q. 한국에 증액투자 할건가? Q. 한국투자에 만족하는가? Q. 한국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에 
긍정적 조언 할건가?



한국투자시 결정요인: 시장잠재력(55%), 투자인센티브(54%), 우수인력(45%) 등 

  한국투자 결정시 고려한 요인은 ‘시장성장 잠재력’(55.1%), 투자인센티브(53.9%), 내

수시장 진출(49.4%), 우수인력 확보(44.9%) 순으로 응답했다.<복수응답>

  한편,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135개

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결정시 고려 

요인도 조사했는데, 국내 진출한 외투

기업과는 달리 시장성장 잠재력 외에

는‘글로벌 네트워크 구축’(43.7%), 

‘저렴한 인건비’(43.0%), ‘R&D 혁

신환경’(26.7%) 등을 우선 고려하는 

것으로 나타나 <복수응답> 투자결정요인

에 차이가 있었다. 

투자인센티브 개선: 현금지원 요건 완화(69%), 조세감면 강화(69%), 금융조달지원 강화(57%) 順

  외투기업이 한국투자시 고려하는 정부정책 요인으로는‘투자인센티브 매력도’(68.8%)

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. 이어 ‘규제애로 여부’(64.5%), ‘행정‧규제 관련 정보취

득 편의성’(61.3%) 등의 순이었다.<복수응답>

  또 외투기업들은 투자인센티브 제도 개선에 

필요한 정책으로 `현금지원 요건 완화'(69.1%)와 

‘조세감면 강화’(69.1%)을 가장 많이 꼽았다. 

이어 ‘펀드 등을 통한 금융조달지원 강

화’(57.4%), ‘입지지원 확대’(47.9%) 등의 순

이었다.<복수응답>

  대한상의 이상헌 규제혁신팀장은 “공급망 재편, 중국 제조업 이탈 등으로 인한 글로

벌 투자환경의 변화를 투자유치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”며 “투자 촉진

을 위해 인센티브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인프라, 투자지원 서비스 등 투자유치 지원

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”고 말했다. 

□ 조사기간 : 2023. 2. 21(화)  ~ 3.10(금)
□ 조사대상 : 외국인투자기업 95社, 해외직접투자기업 135社 등 230개사
□ 조사방법 : 온‧오프라인 설문 병행

<표2> 투자결정 요인
외투기업의 한국투자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시

* 복수응답(1+2+3순위)

<표3> 투자인센티브 개선 방향 

* 복수응답(1+2+3순위)


